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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for predicting motherhood in women with her first infant child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s to promote successful motherhood.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1 mothers and fathers who had their first child within 12 months and consented to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June 2, 2022 to January
31, 2023 were analyzed using SPSS 28.0 and AMOS 26.0 program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maternal and paternal
factors (postpartum depression and paternal attachment) and infantile factor (temperament) influenced the process of becoming a mother for
a women with her first child, with postpartum depression being the most influential factor.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otherhood, it is important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and create a nurturing environment for mothers, and social system support and
psychological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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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첫 자녀의 출산은 여성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만 다양한 신체

적인 변화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첫 자녀를 둔 

어머니는 역할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고 

어머니의 모성역할수행 및 모성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1]. 

이러한 어머니 역할 수행과 적응에의 어려움은 산후우울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2].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에 따른 역할

수행으로 어머니의 긴장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모성역할 긴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

남성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와 아버지의 역할 수행 및 아

이와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지지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

며[4] 아버지의 부성애착 형성은 영아에 대한 열중도(바라보고 안

고 만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에서 시작되며 아버지의 애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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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5]. 어린 시

절 형성된 애착관계는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환경과 낯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근간이 되

고[6]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며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7].

영아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영아기 초기부터 특징이 뚜렷하

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부 세계와 접촉이 적어 기질의 

영향을 더 받는다[8]. 영아의 기질 중 부정기질은 새로운 자극이

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기분이 

쉽게 나빠지거나 분노하는 경향이 높다[9]. 또한, 활동기질의 자녀

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더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다[10].

어머니되기[11]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립된 정

체성에 알맞은 역할을 통합시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표는 모성역할수행 자신

감, 모성정체성, 아기와 동일시감 등이다. Mercer[11]는 환경 안에

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어머니 요

인, 영아 요인, 아버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어머니되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 영아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

라서 어머니되기 요인으로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모성정체성, 아

기와 동일시감으로 보고자 한다.

어머니되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질적연구와 이론적 기

틀 없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되기를 예

측한 연구[12]와 출산 후 1년 이내 이주여성 어머니를 대상으로 

Mercer[11]가 제시한 어머니되기의 주요 개념들 중 일부만을 사용

하여 어머니되기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13] 

뿐으로 어머니되기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Mercer[11]의 어머니되기는 주변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하

는 상황,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 습득과 관련된 

경험, 모성정체성 형성 등 동시 관계성을 가지고 발생한다. 이 과

정에서 어머니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 역할

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반영한다. 영아는 이 과정에서 능동적 파

트너로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

도 한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영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체계(미시체계) 안에서 성취되며. 어머니되기는 어머

니의 경험과 신념 등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영아, 

배우자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14]. 따라서 환경적 요인, 어머니 측 요인, 아버지 측 

요인, 영아 측 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

의 어머니되기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 관계와 상호작용

이 어머니되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술하고 이로 인한 어머니되

기의 영향요인을 예상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Mercer[11]의 어머니

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

의 어머니되기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포괄적이며 체계적으

로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성공적인 어머니되기를 도와주기 위한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을 적용하여 어

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틀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정하여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의 어머

니되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최종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최종 모형의 변인들 간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성 유의성

을 검증하고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강도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1) 어머니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출산정책은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출산정책은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배우자지지는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아버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5. 출산정책은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배우자지지는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영아를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산후우울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역할긴장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부성애착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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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0. 산후우울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역할긴장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부성애착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어머니되기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산후우울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역할긴장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부성애착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영아의 부정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영아의 활동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새로운 역할 습득과 출산으로 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상황에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

한 시기[15]인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

기 위하여 이론적 기틀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

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 

모형 연구이다(Figure 1).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아과 외래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 6개, 아동 병원 5개, 어린이집 2개, 인구보건복지협

회 1개에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이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에 적합한 표본의 크기로 200개 이상의 대

상자를 요구하는 기준[16]과,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한 어머니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를 1쌍으

로 240부(어머니, 아버지 각각 240명)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고 회

수된 자료 중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39부를 제외하고 21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어머니되기

(1) 예비문항 구성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은 Lederman[17]이 개발하고 Lee[18]가 번

안한 것으로 총 14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

성역할수행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영역

은 부모역할 및 영아행동 해석 7문항, 산모의 염려나 의심 7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17]의 신뢰도는 .82였으며, 번안

한 도구[18]의 신뢰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모성정체성

모성정체성은 아기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 도구(My self as 

Mother)를 Walker[19]가 개발하고 Koh[20]가 번안한 것으로 총 11문

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이

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19]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번안한 도구[20]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77이었다.

(3) 아기와 동일시감

아기와 동일시감은 아기와의 동일시감(SD My Baby) 측정도구

를 Walker[19]가 개발하고 Koh[20]가 번안한 것으로 총 6문항의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

CP: Maternity policy, SS: Spousal support, PD: Postpartum depression, RT: Role tension, PA: Paternal attachment, NT: Negative 
temperament, AT: Activity temperament, BM: Becoming a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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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

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19]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번안한 도구[20]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2) 어머니요인

(1) 산후우울

산후우울은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측정도구(Edinburgh Post- 

partum Depression Scale, EPDS-K)[21]로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도구[21]의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역할긴장

역할긴장은 Hobbs[22]와 Steffensmeier[23]가 개발한 도구를 Koh 

[20]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8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에 대한 긴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22,23]의 신뢰도는 .83이었으며, 수정, 보완한 도구[20]의 신뢰

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아버지요인

(1) 부성애착

부성애착은 Greenberg와 Morris[24]가 개발한 도구를 Kim[25]이 

번안한 도구로 총 35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

성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시각적 인식 

5문항, 촉각적 인식 5문항, 아기의 특성구분 5문항, 완전한 개체로 

인식 5문항, 강한관심과 애정 5문항, 심리적 고양감 5문항, 역할인

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24]의 신뢰도는 .89였으

며 번안한 도구[25]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9였다.

4) 영아요인

(1) 기질

기질은 기질척도(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를 Rothbart 

[26]가 개발하고 Wui[27]가 번안한 도구로 총 38문항으로 도구의 

하위영역은 긍정적 기질 9문항, 주의 지속적 기질 6문항, 접근 기

질 5문항, 부정 기질 9문항, 주의전환 기질 5문항, 활동기질 4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되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부정기질과 활동기질만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기질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26]의 신뢰도는 .70~.90이었으며 한국판 

번안한 도구[27] 신뢰도는 긍정적 기질이 .77, 주의 지속적 기질 

.79, 접근 기질 .78, 부정 기질 .67, 주의전환기질 .65, 활동기질 .6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기질 .84, 주의 지속적 기질.88, 접근 

기질 .87, 부정 기질 .65, 주의전환기질 .76, 활동기질 .66이었다.

5) 출산정책

출산정책은 Kwon[28]이 개발한 출산장려정책 도구를 2022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총 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정책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현금지원 4문항, 세제지원 3문항, 시간지

원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은 요인적재량이 .98로 제외

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28]의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86이었다.

6)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지지 도구를 Lee[29]가 개

발하고 Cha[13]가 수정한 도구로 총 2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지지 12문

항, 정서적지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도구[29]의 신

뢰도는 .80, 수정한 도구[13]의 신뢰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4. 자료수집

연구자가 소속된 기간의 인제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

인(INJE2022-04-025-001, INJE2022-04-025-003, INJE 2022-04-025-006)

후 본 연구는 2022년 6월 2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자료를 수

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래에서 직접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작성 

방법을 안내한 후 선정 기준에 적합하며 자발적 동의를 한 대상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어

머니, 아버지)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과 AMOS 26.0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로 분석

하였다. 표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로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0을 초과하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이면 심각한 비정규성의 기준이 되며[30]. 본 연구에서 왜

도의 절대값은 -1.30~0.64로 2.0 이하였고, 첨도의 절대값은 -0.46~ 

3.03으로 7보다 작아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모형의 타당성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 

tive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 검증은 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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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은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SC),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임계비(Critical Ratio, C.R), p값으로 확인하고 내생변수의 설

명력은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로 평가하

였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3.30±3.83세로, 30~34세가 53.6%(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평균 결혼연령은 30.51±3.64로 29세 이하

가 47.4%(100명)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59.7%(126명)

였으며, 직업 형태는 관리직/전문직 47.6%(60명), 사무직 29.4%(37

명), 서비스/판매직 17.5%(22명), 기타 5.6%(7명) 순이었다. 어머니

의 교육수준은 4년제 학사가 51.2%(108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가 없는 어머니는 68.2%(144명)로 나타났다. 어머니 건강상태는 ‘건

강하다’가 43.6%(92명)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

이 57.8%(122명)로, 계획임신을 한 어머니는 68.2%(144명)로 나타났

다. 평일 자녀와 보내는 평균 시간은 14.55±9.67시간이었으며 18~ 

24시간이 51.7%(106명)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 자녀와 보내는 평균 

시간은 17.05±7.40시간으로, 18~24시간이 53.2%(109명)로 가장 많았

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other Mother age (yr) ≤29 28 (13.3) 33.30±3.83

30~34 113 (53.6)

35~39 57 (27.0)

≥40 13 (6.1)

Age of marriage (yr) ≤29 100 (47.4) 30.51±3.64

30~34 83 (39.3)

≥35 28 (13.3)

Job Yes 126 (59.7)

No 85 (40.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9 ( 9.0)

Associate degree 50 (23.7)

Bachelor 108 (51.2)

≥Master 34 (16.1)

Religion Yes 67 (31.8)

No 144 (68.2)

Health conditions Very healthy 37 (17.5)

Healthy 92 (43.6)

Below average 82 (38.9)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47 (22.3)

satisfaction 122 (57.8)

Below average 42 (19.9)

Planned pregnancy Yes 144 (68.2)

No 67 (31.8)

Father Father age (yr) ≤29 9 (4.3) 35.63±4.47

30~34 88 (41.7)

35~39 82 (38.8)

≥40 32 (15.2)

Marriage age (yr) ≤29 37 (17.5) 32.82±4.27

30~34 121 (57.3)

≥35 53 (25.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N=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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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출산정책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13 

±.79점이었으며 배우자지지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01±.59

점이었다. 부성애착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56±.34점이었

으며 산후우울은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0.86±.60점이었으며, 

역할긴장은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48±.48점이었다. 영아의 

부정기질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2.72±.56점, 영아의 활동기

질은 2.38±.79점이었다. 어머니되기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60±.33점으로, 하위 항목별 점수는 역할수행 자신감이 3.14±.43점, 

어머니정체성이 3.46±.32점, 아기동일시가 4.21±.48점이었다(Table 

2). 본 연구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0을 초과하거나 첨도의 절대값

이 10 이상이면 심각한 비정규성의 기준이 된다[30]. 본 연구에서 

왜도는 -1.30~0.64로 절대값이 2.0 이하였고, 첨도는 –0.46~3.03으

로 절대값이 7보다 작아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차한계 값은 .34~.71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

창지수는 1.40~2.96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

중공선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모형의 타당성 검증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

를 나타내며 요인부하량(표준화 계수 0.5 이상)과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지수 0.5 이상, 개념신뢰도(compo- 

site construct reliability; CR) 0.7 이상인지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

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들의 모든 하위항목들의 표준화 계수는 

.60 이상 높았으며, 개념신뢰도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0 이상

으로 나타나 잠재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의 AVE 지수와 다중 상관계수(r)를 비

교한 결과, 잠재변수 AVE값은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정책, 배우자지지, 부성애착, 어머니되기의 개념이 독립적인 개념

임을 확인하였다. 법칙타당도는 배우자지지와 출산정책, 부성애

착과 배우자지지, 어머니되기와 출산정책, 어머니되기와 배우자

지지, 어머니되기와 부성애착의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예측하

였다. 내생변수인 어머니되기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보면 출산

정책(r=.16 p=.024), 배우자지지(r=.24, p<.001), 부성애착(r=33, p<.001)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3. 연구변수의 다중공선성 분석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를 구하였다. 공차한계가 0.1 이하, 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

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30].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 값은 .34 

~.71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40~2.96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모형의 검증

가설 모형은 χ2/df는 2.0~3.0 미만, AGFI .85 이상, GFI, NFI, TLI, 

CFI .90 이상, RMR .05~.08로 값이 낮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SRMR .05~.08, RMSEA .08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31]. 본 연구에서 χ2/df=1.69, GFI=.92, AGFI=.89, NFI=.89, 

TLI=.94, CFI=.95, RMR=.02, SRMR=.06, RMSEA=.07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적합지수를 보았을 때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대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Infants Gender Female 112 (53.1)

Male 99 (46.9)

Infant months 4∼5 50 (23.7) 7.90±2.79

6∼7 54 (25.6)

8∼9 36 (17.1)

10∼12 71 (33.6)

Type of delivery Cesarean section 84 (39.8)

Vaginal delivery 127 (60.2)

Feeding method Breastfeeding 33 (15.6)

Powdered 87 (41.2)

Mixed feeding 91 (43.2)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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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모형의 모수 추정

본 연구의 모형의 모수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7개의 경로 중 12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Figure 2, Table 4). 배우

자지지(β=.36, p=.001)는 부성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성애착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설명력인 다중상관

제곱(SMC)은 16%였다. 출산정책(β=.41, p=.004), 배우자지지(β=-.89, 

p<.001)는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우울에 대한 출산정책과 배우자지지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

곱(SMC)은 51%였으며 그 중 배우자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

타났다. 출산정책(β=.59, p<.001)과 배우자지지(β=-.93, p<.001)는 역

할긴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긴장에 

대한 출산정책과 배우자지지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은 

54%였으며 그 중 배우자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성

애착(β=-.15, p=.03) 역할긴장(β=.38, p<.001)은 부정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기질에 대한 부성애착과 역

할긴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는 17%였으며 그중 역할

긴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역할긴장(β=.32, p<.001)은 활

동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기질에 

Variables Mean±SD Range Skew Kurt

Child birth policy Cash 4.29±.72 1-5 -1.30 3.03

Time 3.96±1.10 1-5 -1.01 0.41

Total 4.13±.79 1-5 -0.72 0.00

Spousal support Physical Support 3.85±.66 1-5 -0.45 0.32

Emotional support 4.16±.59 1-5 -1.13 1.77

Total 4.01±.59 1-5 -0.70 0.60

Paternal attachment Visual 3.71±.37 1-4 -1.19 0.49

Tactile 3.53±.44 1-4 -0.83 0.80

Baby characteristics 3.41±.39 1-4 -0.51 -0.05

Complete objects 3.53±.43 1-4 -0.86 1.92

Strong attention 3.48±.50 1-4 -0.81 0.21

Psychological uplifting 3.51±.45 1-4 -0.71 1.11

Role recognition 3.73±.40 1-4 -1.11 0.92

Total 3.56.34 1-4 -0.92 1.67

Postpartum depression 0.86±.60 0-3 0.55 -0.544

Role tension 2.48±.48 1-4 -.024 -0.36

Negative temperament 2.72±.56 1-5 0.30 -0.46

Activity temperament 2.38±.79 1-5 0.43 -0.06

Becoming a mother Maternal role confidence 3.14±.43 1-5 -0.22 -0.42

Self identity 3.46±.32 1-5 0.16 -0.04

Identification with the baby 4.21±.48 1-5 -0.67 0.85

Total 3.60±.33 1-5 -0.33 -0.14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collinearity of the Research Variables (N=211)

Variable
Correlation Coefficient r (p)

AVE
Child birth policy Spouse support Paternal attachment Becoming a mother

Child birth policy 1 .54

Spouse support .26 (<.001) 1 .72

Paternal attachment .18 (.009) .32 (<.001) 1 .89

Becoming a mother .16 (.024) .24 (<.001)) .33 (<.001) 1 .84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and AVE (N=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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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할긴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는 11%였다. 부성

애착(β=.22, p=.003) 산후우울(β=-.43, p<.001), 부정기질(β=-.16, p=.029), 

활동기질(β=-.28, p<.001))은 어머니되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되기에 대한 부성애착, 산후우울, 부정

기질, 활동기질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는 53%였으며 그

중 산후우울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Figure 2, Table 4).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C CR(P)
β(p)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ternal attachment ← Child birth policy .06 .50(.614) .06(.738) - .06(.738)

← Spouse support .36 3.18(.001) .36(.014) - .36(.014)

Postpartum depression ← Child birth policy .41 2.88(.004) .41(.074) - .41(.074)

← Spouse support -.89 -5.96(<.001) -.89(.010) - -.89(.010)

Role tension ← Child birth policy .59 3.57((<.001) .59(.053) - .59(.053)

← Spouse support -.93 -5.68(<.001) -.93(.010) - -.93(.010)

Negative temperament ← Paternal attachment -.15 -2.13(.030) -.15(.063) - -.15(.063)

← Postpartum depression -.04 -.51(.610) -.04(.618) - -.04(.618)

← Role tension .38 5.14(<.001) .38(.010) - .38(.010)

Activity temperament ← Paternal attachment -.08 -1.15(.252) -.08(.352) - -.08(.352)

← Postpartum depression -.04 -.46(.648) -.04(.838) - -.04(.838)

← Role tension .32 4.25(<.001) .32(.010) - .32(.010)

Becoming a mother ← Paternal attachment .22 2.99(.003) .22(.019) .05(.210) .27(.014)

← Postpartum depression -.43 -5.19(<.001) -.43(.010) .01(754) -.42(.010)

← Role tension -.05 -.56(.573) -.05(.641) -.15(.010) -.19(.054)

← Negative temperament -.16 -2.18(.029) -.16(.08) - -.16(.08)

← Activity temperament -.28 -3.92(<.001) -.28(.010) - -.28(.010)

SC: Standardized coefficient,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N=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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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모형의 효과분석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는 산후우울(β=-.43, p=.010)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활동기질(β=-.28, p=.010), 부성애착(β=.22, p=.019)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되기에 간접효과는 역할긴장(β=-.15, p= 

.0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는 배우자지지(β=.36, p=.014)로 나타났으며 산후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배우자지지(β=-.89, p=.010)로,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배우자지지(β=-.93, p=.010),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역할긴장(β=.38, p=.010), 활동기질에 영

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역할긴장(β=.32, p=.01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7. 가설 검증

다중집단분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총 17개의 가설 중에

서 5개의 가설은 기각되었고, 총 12개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채택되었다.

1) 어머니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출산정책은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가설 2.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가설 3. ‘출산정책은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가설 4. ‘배우자지지는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2) 아버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5. ‘출산정책은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가설 6. ‘배우자지지는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3) 영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산후우울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가설 8. ‘역할긴장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가설 9. ‘부성애착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가설 10. ‘산후우울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가설 11. ‘역할긴장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가설 12. ‘부성애착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4) 어머니되기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산후우울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가설 14. ‘역할긴장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

각되었다.

가설 15. ‘부성애착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가설 16. ‘영아의 부정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채택 되었다.

가설 17. ‘영아의 활동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채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의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기 위해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

찰을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 요인(산후우울, 역할긴장), 아버지 요

인(부성애착), 영아 요인(부정기질, 활동기질), 환경(출산정책, 배

우자지지)과 어머니되기 간의 인과관계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명 모형에서 어머니되기에 부성애착과 산후우울, 활

동기질은 직접효과가 있었고, 역할긴장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어머니되기를 53%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일상생활의 시간적 여유, 사회적지지에 의한 어머니되기 설명력

이 59.6%로 나타난 결과와 이주여성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한 연구[13]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산후우울정도, 문화적응

정도에 의한 어머니되기 설명력이 33.8%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행된 연구들

은 어머니되기와 관련하여 이론적 모델 기반이 없이 분석하거나 

이론적 모델의 일부만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

는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통합적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되기 영향요인과 이들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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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에 활용된 잠재변

수와 활용된 측정 도구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 사료되어 향후 

본 연구의 분석틀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일반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 점수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44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로 어머니되기를 측

정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어머니되기 측정 

변수인 모성역할수행 자신감과 모성정체성, 아기와의 동일시감

의 평균평점으로 보았을 때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

되기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사료된다. 어머니되기의 지표인 모성

역할수행 자신감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97점이었는데, 이

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산욕기 어머니의 역할수행자신감을 측

정한 연구[32]에서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80점인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이들의 어머니되기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혼생활만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영향을 주

고받으면서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신뢰와 친밀감을 기반으로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인다. 모성정체성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31점이었

는데,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33]에서 평균평점이 3.32점(총점 평균 51.15점을 평균평점

으로 환산한 점수)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기와 동

일시감 점수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04점이었는데 이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평균평점이 3.48점(총점 평균 

29.38점을 평균평점으로 환산한 점수)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녀의 75% 이상이 6개월에

서 12개월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는 아기를 지각하고 관찰

하면서 역할을 받아들이고 아기의 활발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

각하며 돌보는 일에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는 안정이 된 시기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다 객관화시

키기 위해 추후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아기와의 동일시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결과

를 어머니 요인, 영아 요인, 아버지 요인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 요인에서 산후우울은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

성의 어머니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후우울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35]이나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어머니되기와 산후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산욕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36]에서 산후우울과 어

머니 역할수행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산후우울이 어머니

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산후우울이 높을수록 모성정체성이 낮고 영아 돌보기가 낮게 

나타나므로[20]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정체성을 높

이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산후우울이 나타날 가능성

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산후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계획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을 통해 어머니되기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어머니되기에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산후우울이 낮아 어

머니되기 정도가 높아졌다. 선행연구[37]에서 배우자지지는 산후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배우자지지가 어

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되었으므로 영아기 첫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

해서는 이들의 배우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산정책은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출

산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는 주양육자로 평

균연령이 33세이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으로 보내게 

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현금지원(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시

간지원(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출산정책에 대해 

인지할수록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과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

되어 이들의 산후우울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후우

울이 나타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영향을 주는 배우자의 지지를 높

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며 출산정책 지급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영아 요인에서 영아의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은 어머니되

기에 부적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38]에서 어머니는 자

신이 영아기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어머니역할수행자

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

아는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영아

의 기질에 일관성이 있으며 민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영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머니되기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긴장은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을 매개하여 어

머니되기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

니의 역할긴장이 영아의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을 통해 어머니되

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39]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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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주 이내에 측정한 아기의 기질이 어머니의 역할 긴장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모아 상호작용을 잘할수록 아

기의 기질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영아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소이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과 서로 상호작

용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효율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영아의 기질을 빠르게 파악하여 영아의 기질에 적절한 양육행동

과 어머니가 역할 수행을 하는데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지각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호중

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아버지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성애착으로 나

타났다. 환경요인인 배우자지지는 부성애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부성애착이 높아 어

머니되기 정도가 높아졌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부성애착은 

배우자의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본 연구에서 부성애착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원 가족에서의 

부성애착이 중요하며 부성애착은 어머니의 모성애착과 마찬가지

로 영아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은 환경 안에 어머니, 아버지, 영

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어머니되기가 되어감을 주장하고 강조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

델의 주요 개념인 환경 요인, 어머니 요인, 아버지 요인, 영아 요

인 등 전체적인 요인을 투입하여 어머니되기와 관련 요인들의 인

과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

성의 어머니되기를 위한 간호중재에 필요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

였고, 본 모형을 바탕으로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도

움이 될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본다. 반면, 본 연구결과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도출된 것으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성애착과 영아

의 부정기질 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어머니되기에 다

각도로 초점을 두어 이들의 어머니되기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영아, 환경을 투입하여 그 영

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영아기 첫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어머니되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성애착

을 강화하고 산후우울, 영아의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높일 수 있는 기

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이론적 기틀로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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